BR6007

구시대, 구 문화의 가치                           16-09-09

아프리카, 이탤리, 및 중국의 고적과 구 문화를 탐방하며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전의 문화와 유적을 보면서 우리는 호기심 보다  숙연해지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에서 만리장성과 명 13능 등의 고적 유물을 감사하면서 고대인들이 겪었던 생활 상을 상상하고 고대의 선조 인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이 가슴을 메우곤 했습니다.  그런 고적들이 현대식으로 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시대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대인들은 구시대의 유적과 문화에 심취하여 막대한 시간과 금전을 들여서 고적을 감상합니다. 
 로마에 가보면 허물어진 칼로시엄이 파괴된 낡은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관광객들의 감성적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폼페이에서 보는 2,000여년 전의 타락도시의 폐허를 보면서  현대 정황을 비춰보게 됩니다. 폼페이도 낡은 모습을 그대로 관광객들에게 보입니다. 고대에 남녀가  혼탕을 했다는 사우나나 고대의 홍등가의 모습도 숨김없이 보입니다.  구약에 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는 죄악과 만연된 쾌락주의가  인간의 생활을 지배했던 폼페이 시가 20마일 먼곳에서 분출된 화산의 화염과 용암재가 전 도시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용암과 분출 재로 덮여 가려져 있던 폼페이시는 비교적 최근에 발굴되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탤리 정부가 칼로시엄이나 폰페이시를 개조하여 새롭고 현대적 감각을 풍기는 유적으로 만들었다면  관광 객들의 발길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탤리는 이미 제조업은 사향길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관광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탤리의 인구는 6,500만 명인데 연간 이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이탤리 전체 인구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낡고 허물어져 가는 고적의 가치를 알고 나날이 그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녀의 얼굴을 주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아내를 가진 남편들은 못 보시겠지만 아내의 눈가에 늘어가는 잔주름을 보시면 어떤 감회에 젖습니까? 늘어가는 잔주름은 부부가 함께 살아온 즐거움과 괴로움, 부부가 걸어온   기복의 여정, 자녀를 양육하면서 흘린 적지 않은 눈물의 역사를 생생히 보이는 산 역사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다 잊은 듯이 귀중한 자녀를 여럿 낳아준 아내의 희생 역사를 얼굴에 늘어가는 잔주름이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로 말다툼을 했던  철없던 젊은 시절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예쁘고 젊어 보이려고  얼굴을 리프팅하기도 하고 성형도 하는 아내들이 계십니다.  그런 마음씨가 오히려 사랑스럽지요. 그러나 아내의 눈가에 늘어나는 잔주름이 없어진다면  부부의 산 역사책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갓 결혼한 부부들은 배우자가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낮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풍랑 같은 격정이 가슴에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년의 부부가 느끼는 사랑에 비하면 매우 얕습니다. 깊은 물의 표면은 잔잔합니다. 요동치는 애정은 아직도 애정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얗게 변해가는 남편의 머릿결, 깊어가는 팔자 주름, 약간씩  급으러져 가는 배우자의 허리를 보면서 애처롭게 느끼는 사랑은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사랑입니다. 자연이나 인생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영생의 시각으로 볼 때  깊어가는 가치의 상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
